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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사회적 지지와 감정코칭 반응이 아동의 정
서조절 방식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Objective: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ed-moderation effect of social-support levels from 
maternal-acceptance experiences by the parents of origi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rough an emotion-coaching reac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children (Grades 4–6) and their mother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s Scale,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Scale, Emotion-Coaching Scale, and Social Supportive Level Scale. Data were analyzed via SEM.    
Resul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 mediating model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acceptance experiences by the parents of origin and child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was mediated by emotion-coaching reactions. Second, there was a moderation effect of 
social-supportive level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acceptance experiences from 
parents of origin and emotion-coaching reaction. Finally, social-supportive levels mediated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support level from maternal-acceptance experiences to chil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through emotion-coaching reac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mportance of maternal social-supportive level from owns 
spouse or friends. I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vention of parent counseling and parent 
education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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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의 지각관련 두뇌 영역은 유아기에 성장이 완성되지만 정

서적인 측면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사춘기 후반인 18세에 이

를 때까지 성장을 계속한다. 아동기의 경험들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능력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Goleman, 1995). 특히, 또래관계가 확대되면서 폭넓은 사회

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기인 후기 아동기의 경우 정서조절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Cole, Martin, & Dennis, 2004). 정서조절에 대한 개념은 환경

과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학자들마다 기능적 관점에 따라 다양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공격적 행동 같은 부

정적 행동들의 억제로 여겨지다가 개인이 특정 정서를 유발하

는 상황에서 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조절 방

식이 보다 강조된다(Calkins, 1994; Lim, 2001). 

이러한 정서조절은 부모와 자녀 간 원만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며(Salovey & Mayer, 1996),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정

서조절 방식에 영향력이 높은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중요한 외적 환경이며 자녀의 정서능력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정서조절 방식 및 정

서표현은 아동에게 모델이 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

동이 정서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Denham, 

Renwick-Debardi, & Hewes, 1994). 

이와 관련하여 Belsky와 Pensky (1990)의 양육행동 결정과

정 모델에서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부모의 어릴 적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

상 및 양육경험이 이후 자신의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Y. J. 

Jeong, 2008), 이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서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가 원부모에게 받은 거부 경험이 자녀의 타인정서인식 능력

과 자기-타인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K. Kim & Song, 2009). 또한, 아동기 원부모의 양

육방식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부

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위축(S.-H. Lee, Lee, & Min, 2006), 

사회적 능력(Chae & Lee, 2009),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M. K. 

Jeong & Kim, 2003)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바

와 같이 아동기 원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

으로 이어지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

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Eisenberg, Cumberland

와 Spinard (1998)는 정서관련양육행동을 강조하였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에 주목하였다(Eisenberg & 

Fabes, 1994;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Eisenberg 등(1998)이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한 발견적 모델에 의하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은 아동의 정서경험, 정서의 이해와 조절, 정서표현에 직

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고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조

절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반응과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감정코칭 반응은 아동이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

절하는 등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돕는다(Oh, 2014).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지도하는 감정코칭 

반응을 빈번하게 보일수록 아동, 청소년의 분노정서 조절과 

의도적 통제능력이 증진되고(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Valiente, Lemery-Chalfant, & Reiser, 

2007; Yap, Allen, Leve, & Katz, 2008), 아동의 탄력성과 정서표

현 및 정서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2013).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할

수록 아동은 적응적인 정서조절 방식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

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Y. 

Jeong & Park, 2012)를 고려해 볼 때,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원부모의 

양육방식은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주

고, 이후 본인의 자녀에게 보이는 정서관련양육행동으로 이어

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머니의 감정코

칭 반응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아동기 원부모에

게 받은 양육경험과 자녀 양육행동 간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Kwon, 2011; J. S. Lee & Chung, 2007)를 살펴보면, 어머

니가 원부모에게 받은 수용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본인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원부모에게 받은 수용 경험이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정서

반응 태도, 양육행동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능력,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

(Chae & Lee, 2009; M. K. Jeong & Kim, 2003; E.-K. Kim & Ha, 

2010; E.-K. Kim & Song, 2009)을 근거로 어머니의 아동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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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험이 감정코칭 반응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미

치는 영향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이 과거 원부모의 양육방

식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수

용보다 거부를 경험한 성인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이어지는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Chang & 

Cho, 2014). 애착이론(Bowlby, 1969; 1973)에서 부모-자녀 관

계에서 형성된 아동의 자기-관계-세상에 대한 도식이 내면화

되어 이후 성인기 부부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세대 간 전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새로운 

관계경험을 통해 도식은 변화 가능하다고 보고한다. 이는 초

기의 부정적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인의 조절방식은 이

후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경험에 의해 적응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의 연구결과 또한, 치료 성과의 30%는 관계요인에 의한 것임

을 밝힌 바 있고(Lambert, 1992), 이후에도 치료적 관계의 중요

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치료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임상

가들의 믿음과 맥락을 같이 한다(Scott, Barry, Mark, Mark, & 

Barry, 1996). 치료성과의 결정적 요인인 강력한 치료적 관계는 

치료자의 따뜻한 공감, 존중, 온정, 인정 등으로 보고된다. 이

는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관계 경험의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거부감을 경험한 관계가 지속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형제, 친구 및 배우자에게 따뜻한 공감

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통해 자기-관계-세상에 대한 도식의 변

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긍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을 탐색할 때 아동기 원부모의 양육방식만이 아

니라 이후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부모, 형제, 친구 및 배우자

와 같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정서적, 평

가적, 정보적 지지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인

의 긍정적 관심과 격려, 지지와 조언의 지속적인 경험은 긍정

적 자기-타인 상에 영향을 주며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진다. 다

시 말해,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에게 받은 수용 경험이 감정

코칭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사회적지지 수준은 조절변

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요컨대,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에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

험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이 매

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지

지 수준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매개된 조절모형을 연구모델로 

설정하였다. 매개된 조절모델(mediated moderation model)은 

조절변수가 존재하는 모델에서 매개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모

델이다. 즉,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결합하여 상호작용변수

가 포함된 모델에 매개변수가 새롭게 투입된 모델의 형태이

다(Hayes, 2013; Muller, Judd, & Yzerbyt, 2005; Wu & Zumbo, 

2007). 이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들 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

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목

적이 된다. 즉,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상호작

용하여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조절효과가 감정코칭 반응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절 방

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개된 조절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아동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

구 분야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자

들이 회귀분석을 사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많이 활용

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모

델과 조절모델을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Wu & Zumbo, 2007). 특히 다수의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

변수를 한 모델에 분석할 수 있으며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형태상으로도 복잡한 매개모델과 조절

모델이 결합된 ‘매개된 조절모델’이나 ‘조절된 매개모델’효과

의 구현도 가능하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델이 회귀분석과 차

별화되는 점이며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검증하였고, Yu 

(2015a)와 Preacher, Rucker와 Hayes (2007)가 제안한 매개된 조

절효과 검증절차를 적용하였다. 즉, 먼저 매개효과와 조절효

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고 다음으로 두 모델이 

결합된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순서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와 개념적 연구모형 및 통계적 모형

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관계에

서 감정코칭 반응은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감정코칭 반응 간 관계에서 사

회적지지 수준은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감정코칭 반응, 아동의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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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수준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나타나

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후기 아동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

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시기에 속하며, 

아동의 정서발달 과정의 중요한 시점이다(Goleman, 1995). 

즉, 자신이 시도하는 정서조절의 내적과정을 이해하고 변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며 여러 가지 정서적 자극에 대한 표

현이나 전략이 안정되기 시작한다는 발달적 관점(O. B. Jeong, 

Jeong, & Lim, 2007)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4–6

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463쌍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대

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성별은 여학생이 238명

(51.5%), 남학생이 224명(48.5%)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초등 4

학년 152명(32.9%), 5학년 190명(41.1%), 6학년 120명(26.0%)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어머니 특성을 살펴보면 어

머니 연령은 40세 미만이 148명(32.0%), 40에서 50세 미만이 

300명(66.3%), 50세 이상이 14명(1.7%)으로 나타났고, 교육수

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227명(49.1%)이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158명(34.1%), 전문대학 졸업 68명(14.7%), 중학교 졸

업 이하는 5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척도
   

아동기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Epstein (1983)

의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를 Jeun (1996)이 

수정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총 70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에게 받은 수용 

경험만을 측정하고자 수용 대 거부 차원(9문항)만을 활용하

였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어머니/아버지는)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 하셨다.”, “어떤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원부모에게 받은 수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지각된 거부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요인별 신뢰

도(Cronbach’s α) 검증 결과는 원모의 수용 대 거부 차원 .85, 원

부의 수용대 거부-차원 .85 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수준 척도 

어머니의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 (1985)

이 개발하고 Yoon (1993)이 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사회적 지지척도의 유형별로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

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문항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지

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물질적 지지를 제외하고 3개의 하위변

인에 대한 총 19항목을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는 “그는 내가 사랑

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평가적 지지의 경

우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지지는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줄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친구, 부모님으로 구분하여 측

정하도록 하였고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친구, 부

Figure 1.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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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에게 지각된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는 배우자 지지 .98, 친구 지지 .98, 부모님 지지 .98 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척도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Oh (2013)가 개발하

고 타당화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이며 세 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감정코칭 

반응 유형(10문항)만을 활용하였다.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인정하며 수용하는 반응과 더

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

를 정해 주는 태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문항으

로는 “나의 마음이 진정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내가 스

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다.”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 산출한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는 .90 으로 나

타났다.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im 

(2001)이 Calkins (1994)의 정서조절 정의를 근거로 Eisenberg 

(1993)가 사용한 13가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을 고려하여 요

인과 문항을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이며 4개의 

하위요인(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감정발산, 공격적 표

현, 회피)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정서조

절 방식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 척도의 경

우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다양한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전문가

를 활용한 내용타당도를 검증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요인구

조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되었

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내적일치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

는 문제점이 나타났다(Oh, 2015).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 값

(eigen 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누적분산비율의 값을 고

려해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요인적재량이 .50이하와 해석차원에서 다른 문항

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여 총 

14문항을 선정하였다. 1요인(6문항)은 원 척도의 문제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예: 

“나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는 경우 그 걱정을 부모님

께 상의 드린다.”) 적응적 정서조절방식으로 명명하였고, 2요

인(8문항)의 경우 원 척도의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 요인

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란 점을 고려하여(예: “나는 부모님께서 

내가 사달라고 하는 옷이나 장난감을 안사준신다고 하면 방문

을 쾅 닫거나 소리를 지르곤 한다.”, “나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실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듣는 

척을 한다.”) 부적응적 정서조절방식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산출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 검증 결과는 

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은 .71,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은 .80으

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 또

한 .73과 .63으로 높게 나타나 두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가 높

음을 알 수 있다. 

연구절차

본 조사연구는 각 학교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

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생용, 부모용으로 구분하였고. 

부모용 설문지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아동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았다. 교사에

게는 연구자가 검사의 구성과 실시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교사가 사전에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하여 설문 실시에 어려움

이 없도록 하였다. 총 480부를 회수하였는데, 보호자 동의가 

없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63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0.0 (IBM Co., Armonk, NY)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즉, 매개효과 검증, 조

절효과 검증,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모두 구조방정식 모형으

로 분석하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

도 지수(TLI, IFI, CFI, RMSEA)를 살펴보았다. TLI, CFI, IFI, 

G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 .08, .09이하는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ong, 

2000).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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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이론적 분포가 

아닌 경험적 분포를 사용하는 방법의 제안(Preacher & Selig, 

2012)과,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한 신뢰구

간을 산출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이 매개효과

의 유의도 검증에 적합하다는 제언(MacKinnon et al., 2002; 

Shrout & Bloger, 2002)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모형의 타당도와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값을 제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측정모형의 타당도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잠재변

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집중타당성과 잠

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

음을 검증하기 위한 판별타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타당성들의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적용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모델의 적합도는 χ2값은 117.107 (df = 

26, p = .000), TLI .90, IFI .94, CFI .94, GFI .95, RMSEA .08로 

모든 값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수를 설정할 때 전 문항을 단일항

목으로 합산하는 모델과 문항묶음을 통해 문항의 수를 조정

한 모델의 장단점을 고려한 연구자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  J. Lee & Kim, 2016; Yu, 2014, 2015b).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경제성을 고려해 문항묶음을 통한 측정변인을 설정하였고 결

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며,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

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등이 있다. 요인부하량

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7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R과 AVE가 높다는 것은 해당하는 요인에 대

한 측정문항들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

으로 CR는 .70 이상, AVE .50 이상이면 만족스러울 만한 집중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다(G. S. Kim, 2010).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검증, CR과 AVE를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R은 어머니의 아동기경

험 .71, 사회적지지 수준 .70,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75, 아동

의 정서조절방식 .73으로 높게 나타났고, AVE의 경우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56, 사회적지지 수준 .44,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61, 아동의 정서조절방식 .6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 사회적 

Table 1
Correlations Among Six-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Values 

1 2 3 4 5 6
1.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_mother —
2.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_father     .590*** —
3. Social support level     .426***     .588*** —
4. Emotion-coaching reaction     .174***     .097*     .189*** —
5. Adaptive emotion regulation     .151***     .113*     .138**     .540*** —
6.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039     .037     .030    -.186.***    -.176*** —
M   34.48   32.73   75.20   35.90   16.11   15.25
SD    6.84    8.66   19.37    8.09    3.45    4.34
Skewness   -1.24   -1.77   -1.68    -.35    -.33     .29
Kurtosis    3.19    3.24    3.50    -.09    -.00     .32

Note. N = 463.
*p < .05. **p < .01. ***p < .001.



107   Reaction on Child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지지수준의 AVE가 .44로 기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

나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이상이고 개념 신뢰도 역시 .70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의 경우 요인부하량이 .360으로 

기준치에 부적합하게 나타났으나 측정문항들의 내적일치도를 

알아보는 개념 신뢰도와 AVE가 높은 편이며 Cronbach’s α 검증 

결과 .80으로 높게 나타나 삭제 없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

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판별타당도를 검토

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유모델과 제약모델 간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구성개념 간 

상관을 1로 고정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자유모델 간 χ2차이분

석을 실시하여 두 모델 간 χ2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를 비교하는 방법이다(Yu, 2012). 분석 결과, 모든 쌍에서 자유

모델과 제약모델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χ2 = 3.84   [df = 

1],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 구성 개념 간 판별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Yu (2015a)와 Preacher 등(2007)이 제안한 매개

된 조절효과 검증절차를 따라 매개모형, 조절모형, 매개된 조

절모형 순서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고, 각 연구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서 감정코칭 반응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감정코칭 

반응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Table 4, Figure 3에 제시

하였다. 또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간

Table 2
Convergent Validity 

Latent variables Measurement variables β t-value CR AVE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MAE_mother .621 11.231*** .712 .563

MAE_father .950 Fix

Social supportive level Spouse .547 10.961*** .70 .445
Friend .726 14.486***
Parents .813 Fix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Social support level    

Maternal_acceptance_experiences 
     × Social supportive level  

.727 Fix — —

Emotion coaching Emotion coaching_1 .877 Fix .754 .606
Emotion coaching_2 .879 16.820***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360 3.886*** .734 .634
Adaptive emotion regulation .792 Fix

Note. MAE =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 CR = construct reliability; 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
***p < .001.

Table 3
Fit Indices of Observed Models  

Model χ2 df χ2/df TLI IFI CFI GFI RMSEA
1   5.43  6 .90 .99 .99 .99 .99 .00
2 100.11 15 6.67 .88 .93 .93 .95 .09
3 117.10 26 4.50 .90 .94 .94 .95 .08

Note. N = 463. 1 = mediated model; 2 = moderation model; 3 = mediated mode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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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이 사용되

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

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아동기 수용 경험은 감정코칭 

반응에(β = .186, p < .001), 감정코칭 반응은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β = .727, p < .001)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신뢰구간을 제

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의미한다(Shrout & Bolger, 2002). Table 5에 따르

면, 아동기 수용 경험(β = .070, p < .01, bias-corrected CI = .068 

- .208)이 감정코칭 반응을 거쳐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으로 가

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수용 경험

은 감정코칭 반응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감정코칭 반응에

서 사회적지지 수준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감정코칭 반응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언변인과 조절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어머

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 변인을 표준점수로 

변환시킨 후 곱항을 만들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감정코칭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

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Table 6, Figure 4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수준은 감정코칭반응(β = 

.537,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감정코칭 반응에 

대한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사회적지지가 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변인은 감

Table 4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t-value p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023 .044 .027  .862 .389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Emotion coaching reaction .132 .186 .037 3.580 .000
Emotion coaching reaction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534 .727 .043 12.311 .000

Table 5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and Significant Validation of Indirect  

Path of latent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
BC 95% CI

pLower Upper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Emotion coaching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044 .135 .179 .071 .068 .208 .002

Figure 3. Mediated mod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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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Regulation

Emotion 
Coaching

M AE_m

M AE_f

EC1 EC2

M al-
adaptive

Adaptive

.186***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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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코칭 반응(β = .390,  p < .05)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 (199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조절변인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에서 아동기 수

용 경험이 어머니의 감정코칭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통해

서 확인해 보았다. 이에 대한 수치와 그래프는 Table 7, Figure 5

에 제시하였다. 

Figure 5에서와 같이 어머니가 아동기 원부모에게 받은 양

육경험을 수용적으로 지각하고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

(+1SD)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며, 사회적지지 수

준이 낮을 경우(-1SD), 감정코칭 반응을 보다 적게 하는 것으

Table 6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t-value p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Emotion coaching reaction -.018 -.034 .054 -.334 .739
Social supportive level                    →   Emotion coaching reaction  .153  .537 .045 3.387 .000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Social supportive level → Emotion coaching reaction 1.717  .390 .822 2.090 .037

Figure 4. Moderation model. 
*p < .05. ***p < .001.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SD)
Social support level 463 45 285 222.97 (45.74)

Figure 5.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ternal-acceptance experience and social-supporti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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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기 경험을 거부적으로 지각

하더라도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 경우(+1SD)에는 감정코칭 

반응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절변

인이 평균값과 ±1 표준편차 값을 가질 경우 아동기 수용 경험

이 감정코칭 반응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기울기의 통계적 유

의성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경우(+1SD), B = 

2.339, SD = .939 (t = 2.490, p < .01) 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1SD)는 B = 1.371, SD = .375 (t = 3.652, p < 

.001) 로 나타나 단순기울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수준은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감

정코칭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어릴 적 원부모와의 양육경험이 거부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이후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수준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사회적 지지와 감정코

칭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mediated moderation effect)

본 연구는 매개된 조절효과의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문제 1, 2

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결합한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어머

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사회적지지 수준,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변수가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

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결과는 Table 8, Table 9 과 Figure 6에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수준(β = .513, 

p < .01)과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변수(β = .398, p < .05)는 감정코칭 반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정코칭 반응은 아동의 정서

Table 8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s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t-value p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 → Emotion coaching reaction  .007  .016 .051   .147 .883

Social supportive level → Emotion coaching reaction  .126  .513 .042  3.025 .002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Social support level → Emotion coaching reaction   1.500  .398 .752  1.993 .046

Emotion coaching reaction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543  .747 .050 10.895 .000

Social supportive leve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019 -.108 .027  -.699 .485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Social support level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251 -.092 .479  -.523 .601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024  .073 .033   .731 .465

Table 9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and Significant Validation of Indirect 

Path of latent variabl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

BC 95% CI
pLower Upper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Emotion coaching  .016 — .016

Social support level → Emotion coaching  .513 — .513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Social support level → Emotion coaching  .398 — .398

Emotion coaching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747 — .747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Emotion coaching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073 .012 .085 .259 -.256  .197 .918

Social supportive  level → Emotion coaching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108 .383 .276 .685  .152 2.438 .002

Maternal acceptance experiences × Social support level → Emotion coaching 
     →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092 .298 .206 .733  .070 2.07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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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방식(β = .747, p < .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

법(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Table 9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수준(.383, p < .01, bias-corrected CI = .152–2.438)

이 감정코칭 반응을 거쳐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으로 가는 간

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

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변인(.298, p < .05, bias-corrected CI = 

.070–2.071) 또한 감정코칭 반응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정서조

절방식으로 가는 경로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수준 그리고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

회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변수는 감정코칭 반응을 매개로 아

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식 관계에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

설과 사회적지지 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고 이러한 매개된 조절모형을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으

로 검증하였다.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 첫째, 아동기 수용 경험과 아동의 정

서조절 방식 간 관계에서 감정코칭 반응의 매개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

로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는 아동의 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어머니의 정

서조절 방식 및 정서반응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정서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E.-

K. Kim & Song, 2009)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

험과 애착표상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발

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Chae & Lee, 2009; M. K. 

Jeong & Kim, 2003; M.-S. Lee, Lee, Park, & Shin, 2008)과도 부

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의 

경험적 증거와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아동기 원부모와

의 관계는 부모가 되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

코칭 반응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으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Eisenberg 등(1998)의 

정서사회화 발견적 모델 또한,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

받침한다. 

둘째, 아동기 수용 경험과 감정코칭 반응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의해 조절되며, 마지막으로 아동기 수용 경험과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 간 관계에서 감정코칭 반응의 매개효과

는 사회적지지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수용 경험과 감정코칭 반

응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지각

된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이었고 이후의 사회적지지 수준 또

한 높을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

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시절 원부모와 긍정

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부모는 자신을 원부모와 동일시하

는 과정을 통해 이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양

육에 참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Cowan et al., 1996; Y. J. Jeong, 

2008; Kwon, 2011)와 일맥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

Figure 6. Mediated-moderation model.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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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합리적이고 애정적이며 성취

지향적으로 양육하게 되며,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일

관성 있는 규제를 가하는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통제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J. S. Lee & Chung, 2007; Moon, 

2001)와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부감

을 경험했던 어머니이더라도 이후 배우자 및 친구 등에게 사

회적지지 경험이 많다면, 감정코칭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원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정적이더라도 이후의 높은 사회적지지 수준을 경험한다면,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어 본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코

칭 반응은 증진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의 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아

동기 원부모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지지 체계에서 

지각된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어머니의 지각된 사

회적지지 수준이 중요한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부적이고 방임적 아동기를 경험한 부모들이 자신

의 아이들에겐 반대의 양육방식을 보이려 노력한다고 보고된 

연구(Kwon, 2011)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릴 적 원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고 

이러한 경험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내면화되었지만 아동

기 이후의 환경적인 상황, 특히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

는 지속적인 경험은 부모역할에 대한 높은 자신감과 만족감으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

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아동기 수용 경험, 사회적지지 수준 그리고 아동

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 변수가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정코칭 반응이 매개변수

로 투입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아동기 양육경험과 아동의 정서조절방식 간 관계에 대한 

감정코칭 반응의 매개효과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원

부모와 관계에서 거부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자

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덜 보이게 될 수 있지만 아동기 이후 

친구, 배우자 등의 높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 완화되고 자녀에

게 감정코칭 반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는 애착이론과 대상관계이론에서 생애초기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는 내적표상의 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하

지만 이후 건강하고 긍정적인 대상과 경험하면서 변형될 수 

있음을 언급한 내용이 본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아동기 원부모의 수용 경험

과 감정코칭 간 관계이다. 첫 번째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두 변

인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에서는 아동기 수용 경험에 대한 영향력이 상쇄되어 

감정코칭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으로 이어지는 매개모

형은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지

지 수준의 조절변인이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사회적 지지감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

키는 보호요인으로써 작용할 뿐만 아니라(Choi & Kim, 2012),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이 증진

됨을 밝힌 선행연구들(J.-Y. Lee & Choi, 2012; Shin, 2014)을 고

려해볼 때, 어머니가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지지감은 양육스트

레스를 줄이고 어머니의 정서조절과도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코칭 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아동기 원부모에게 받은 수용 경험이 감정코칭 반

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사회적지지 수준에 의해 조절되

며, 아동기 수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의 상호작용은 감정

코칭 반응을 매개로 아동의 정서조절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감정코칭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

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아동기 원부모와 경험은 이후의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라는 

환경적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을 완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는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

용 경험과 사회적지지 수준, 감정코칭 반응에 대한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고, 최근 정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위한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대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과 후

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양육행동

이나 공감행동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실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녀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Trumpeter, Watson, O’leary, & Weathington, 2008)를 

근거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지만, 주관성을 배제하

는데 한계점이 있다.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

문가의 관찰 등을 통한 다양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방식 척도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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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선별된 문항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보다 정확한 타당

도 검증에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타당도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들은 1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횡단자

료이다. 즉, 변수 간 인과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과 변화를 가정한 종단연

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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